
의료8 2018년 7월 16일 월요일

맨발로슬리퍼샌들착용발건강엔 독

밑창얇고딱딱…오래걸을땐족저근막염위험

두켤레번갈아신고실내에선실내화착용을

당뇨발 도고온다습날씨에관리신경써야

맨발로슬리퍼나샌들을자주신는여름철엔족저근막염, 무좀등발건강에유의해야한

다. 사진아래는족저근막과족저근막염발생부위.

■ 여름철발관리법

맨발로슬리퍼나샌들을자주신

는여름에는발건강에특히유의

해야한다.발이외부에노출되면

서상처가나기쉬운데다가벼운

슬리퍼나샌들등은외부충격을

제대로흡수하지못해발의통증

이나염증을유발할가능성이있

기때문이다. 족저근막염, 무좀,

당뇨병환자의 당뇨발 등은이

시기에각별히주의해야할질환

으로꼽힌다.

◇얇은샌들에족저근막염장화에무

좀 위험

족저근막염은발뒤꿈치뼈에서발가락

까지뻗어가는넓은형태의근막에염증

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 근막은 걷거나

서있을때발의아치모양을유지해발바

닥에가해지는충격을흡수하는역할을

하는데,과도하게걷거나장시간서있으

면염증이생길수있다.

특히여름신발은대부분밑창이얇고

딱딱해오래걷거나뛸경우발에무리가

되기때문에족저근막염이발생할위험

이있다.족저근막염은서서히진행하는

질환이지만, 특징적으로 아침에 일어나

발을내디딘후몇발자국걸을때느껴지

는 찌릿한통증이있을수있다.통증은

대부분발뒤꿈치로온다.

증상이가벼울땐생활습관개선,스트

레칭등만으로도나아질수있으므로평

상시과도한운동을피하고적절한신발

을선택해야한다.

이영서울백병원정형외과교수는 너

무꽉끼거나바닥이딱딱한신발, 뒷굽

이너무낮은신발은피하고적당한굽이

있고바닥이부드러운신발을신는게좋

다며 족욕을하거나발스트레칭등으

로발의피로를풀어주는것도예방과치

료효과를높이는데도움이된다고밝

혔다.

무좀도 고온다습한여름에기승을부

리기쉽다. 요즘같은장마철에자주신

는장화는통풍이잘되지않아무좀균이

번식하기좋은환경이다.발을씻을때는

발가락사이를비누로깨끗이씻고습기

를제거한뒤잘말려야한다. 신발은적

어도 두 켤레를 번갈아 착용하는 게 좋

다.실내에서근무할때는통풍이잘되는

실내화로갈아신는것도고려할만하다.

◇ 당뇨발 경험…연간1만4천명

당뇨발은말초혈관질환, 신경병증,

궤양등당뇨병으로인해발에생기는모

든합병증을칭한다. 당뇨병환자의60~

70%가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하다.이중에서도족부궤양이가장많

은데, 지난해에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 기준 1만4천364명이 당뇨병성 족

부궤양으로병원을찾았다.

고온다습한데다맨발을노출하는경

우가많은여름에는당뇨발에더욱주의

해야한다. 세균번식이활발해작은상

처도염증으로발전하기쉽기때문이다.

특히당뇨병환자는신경손상으로통

증, 온도변화에둔감해상처가나도모

른 채 방치하기 쉽다. 말초 혈관질환이

있으면상처에혈액공급이감소하므로

상처가잘낫지않아심한궤양으로발전

할가능성도크다.악화할경우절단하는

상황까지처할수있다.

당뇨병환자는발을보호하기위해통

풍이잘되는양말과막힌신발을착용하

는게좋다. 다만무좀이생길경우물집

이나각질등으로인한감염우려가있으

므로발을잘씻고말리는게필수다.

안정태강동경희대병원정형외과교수

는 당뇨발은작은상처로다리절단까지

이를수있어일상생활에서의예방과관

리가중요하다며무엇보다도발을손처

럼자주들여다보고상처가생겼는지색

깔은어떤지확인하고관리하는것이가

장좋다고말했다.

/연합뉴스

전남대병원-광주국제협력단업무협약

해외의료봉사 재난구호시인력 기술제공키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최

근 (사)광주국제협력단(이사장최동석)

과 국내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15일밝혔다.

이날협약식은이삼용병원장과최동석

이사장을비롯한양기관관계자 20여명

이참석했다.

양기관은이날협약식을통해국내외

교류협력분야에서인력및기술을제공해

상호공동이익의증진을도모할것을다

짐했다. 상호교류협력분야는해외의료

봉사긴급재난구호기타 국내활동 등이

며,이같은활동을시행할때관련정보공

유와함께인력기술을서로제공키로했

다.

이삼용 병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국내뿐만아니라국제적의료소외지역

에대한적극적인의료서비스를펼쳐가

겠다 면서 또한전남대병원이기존에정

기적으로추진하고있는해외의료봉사에

도더욱활력을불어넣을것으로기대된

다고말했다. /강예찬기자rkd9538@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이삼용)이최근 (사)광주국제협력단(이사장최동석)과국내외교류협력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 /전남대학교병원제공

폐경전후여성의약 3분의2에서나타

나는 갱년기 장애의 하나인 안면홍조가

뇌특정신경세포의흥분때문이라는연

구결과가나왔다.

안면홍조는얼굴이붉어지면서화끈거

리는증상으로한번시작되면짧게는몇

초에서길게는 1시간까지계속되며잦으

면하루에20번까지발생한다.

워싱턴대학의대의스테파니파딜라신

경과학 교수는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Kiss1이라는 신경세포의 활성화가 안면

홍조의주범일수있다는쥐실험결과를

발표했다고헬스데이뉴스가15일보도했

다.

쥐를 대상으로 이 신경세포를 자극한

결과피부온도가올라가고뒤이어심부

온도가 상승했다고 파딜라 교수는 밝혔

다.

이러한효과는난소를제거해성호르몬

을 고갈시킨 암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신경세포는사람에게도있으며폐경

때감소하는성호르몬에스트로겐의영향

을받는등쥐의경우와비슷한기능을수

행한다.

에스트로겐이줄어들면이신경세포가

활성화된다는연구결과도있다고그는지

적했다. /연합뉴스

갱년기안면홍조원인밝혀지나
워싱턴大연구결과 뇌특정신경세포흥분때문


